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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력 이끌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지역의 숨겨진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과 공동체간 협력 등 유도하여,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주체 발굴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을 통해 농촌다움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2026년 농업·

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농산물 생산·

유통, 농촌관광, 돌봄 등)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를 증진하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는 정관을 마련하고 주식회사,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으로, 취약계층에게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지정된 기업은 향후 3년간 효력이 유지되며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인건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디딤돌 지원(인사·노무·회계 등 초기 경영지원) → 도약 지원(R&D·판로 등 사업화·

전문화 지원) → 성숙기 지원(공공·민간 상생모델 구축 등 규모화 지원)

 ** 사회적 가치 성과 등 기반으로 구매·계약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조달 플랫폼(가치장터) 및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통합 판로 플랫폼(STORE36.5) 입점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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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8~9월) 및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심사(9~10월)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15개(누계)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고 

이중 53개소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활동하고 있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혁신적인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공급

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2026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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